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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생 공중관계성과 대학이탈 
가능성: 대학 PR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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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부교수

•박노일**

차의과학대학교 부교수

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대학교는 학생 충원과 이탈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연

구는 PR(공중관계)학 관점에서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이 대학행사 참여도, 대학 만족도 

및 대학이탈 가능성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

내의 한 4년제 종합사립대학교 재학생 482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교

수·학생 공중관계성은 재학생의 교내 행사 참여도와 대학 만족도를 경유하여 대학이탈 가능성

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성별, 나이, 학년, 기숙사 입사, 

통학 불편, 교우관계 변인을 통제하고서도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대학행사 참여도 및 대학 

만족도를 매개로 대학이탈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PR학 차원에서 

교수와 학생을 대학 조직의 핵심 공중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공중관계성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조

명함으로써 대학교 조직 PR 활동 관련 이론 및 실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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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제1위의 저출산 국가이다(서민준, 2021).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교의 생

존과 직결한 문제로 부상하였다(황선주, 2019). 

통계청(2020)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학 

진학 대상자(18세)는 2017년 기준 61만 명에서 

2025년 45만 명, 2035년 37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미 2021학년도부터는 입학정원보

다 입학대상자가 더 부족한 정원미달 사태가 발

생하였다(곽수근, 2020; 곽수근, 박세미, 2021). 

대학가는 입학 자원의 감소로 인해 대학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

을 받지 못한 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

기 인식이 팽배하다(허정윤, 2021).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2024년 기

준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이 12만 명 정도가 부

족한 대학의 위기를 막고자 교육부와 한국교육

개발원 주도로 2015년부터 3년 단위의 대학기

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한 정원 축소와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9). 대학기본

역량진단 제3주기인 2021년의 평가지표를 보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확대하여(2018

년: 13.3%→ 2021년: 20.0%)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정부의 재정을 

지원한다(교육부, 2019). 대학 입학 자원의 감

소와 정부의 대학 평가에 대응하고 신편입학 및 

재학생 충원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

학 간의 무한 경쟁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

(허정윤, 2021; 황선주, 2019). 

이와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자들은 대학 조직이 

학과 통폐합 및 전공 교육과정 개편은 물론 재학

생의 심리적인 대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신

현석, 변수연, 전재은, 2016). 전공선택 동기와 

강의 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안숙, 김혜경, 2016)에서 나아

가, 대학 구성원인 재학생이 인식하는 유대감이 

대학생활 적응과 교육 만족도는 물론 대학에 대

한 애호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이

다(이희정, 이한녕, 박성준, 2018). 대학생의 동

아리 활동도 교우 간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대학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석말숙, 조옥선, 

2016), 교수와 학생 및 교우 간의 상호작용이 대

학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김하나 외, 2020; 송홍준, 2016). 이렇듯 대학 

조직과 학생 관련 선행연구들은 재학생의 타 대

학 편입이나 자퇴 등 이탈 방지를 위해 재학생과 

교수 등 대학 조직 내부 공중들과의 상호작용과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과 학생 간의 관계성이 중요한 연구주제

로 등장하면서 커뮤니케이션과 PR학 차원에서

도 대학 조직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대학

교는 하나의 조직체로서(Hon & Brunner, 2002), 

핵심적인 내부 공중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

과로 실질적인 관계성을 형성한다(Grunig, 1993; 

Grunig & Hunt, 1984). 선행연구들은 대학과 

학생 간의 경험적인 관계 활동이 재학생의 학업 

열의와 성취, 대학 만족도 등에 인과성을 갖는

다는 관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박노일, 정지연, 

진범섭, 2017; 유선욱, 박혜영, 2016; 유선욱, 

박혜영, 2018; Bruning & Ralston, 2001). 조

직체로서 대학이 핵심 내부 공중인 재학생과 형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60

 a
t W

ed
ne

sd
ay

, O
ct

ob
er

 6
, 2

02
1 

2:
27

 P
M



www.earticle.net

교수·학생 공중관계성과 대학이탈 가능성

32권 6호(2021년 8월 31일)  75

성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성은 급변하는 조직 내

외부 환경에서 대학이라는 조직체가 지속성장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대학교 조직의 PR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들은 교수·학생 공중관계성(USR: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s)을 하나의 

개념구성체로 측정하고, 연구 모형의 독립 혹은 

매개변인으로 반영하여 태도나 평판 등에 미치

는 인과성을 살피고 있다(박노일, 정지연, 진범

섭, 2017; 유선욱, 박혜영, 2016; Bruning & 

Ralston, 2001; Sung & Yang, 2009). 그러나 

최영훈과 성민정(2015)은 대학 PR 관련 선행연

구 검토를 통해 대학 조직의 다차원성과 교수·

학생 공중관계성 개념 측정의 모호성을 지적하

면서, 교수와 학생, 선배와 후배 관계 등 대학 

구성원 간의 관계적 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한다. 실제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수·학

생 공중관계성에는 교수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최명일, 2020). 또한 재학생들이 대학교라는 

커뮤니티에 대한 심리적인 소속감은 대학에 대

한 평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sterman,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기존 

연구들은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이 대학 조직

의 중장기적 생존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학과 학생 관계성 개념은 측정 주체

와 대상이 모호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특히 대학의 핵심적인 구성원인 학생에게 영향

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인 교수 집단과의 관계적 

가치 탐색을 누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 조

직 내 학생 간의 유대감 혹은 교수 집단과의 관

계성이 대학 만족도는 물론 잠재적인 대학이탈 

가능성에 어떠한 인과성을 갖는지를 체계적으

로 살핀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학이탈 가능성을 낮추며 

대학 만족도의 근원이며 대학교육 서비스의 주

체이자 대학 조직의 커뮤니케이터인 교수 집단

과 교육 소비자인 학생 공중과의 관계성을 집중

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

학교라는 물화(物化)된 조직체에 대해 재학생이 

인식하는 추상적 관계성 인식을 살피기보다는 

대학 조직의 핵심 주체인 교수 집단과의 공중관

계성의 질이 어떻게 재학생의 인식과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학생 상호 간의 미시적인 사회적 관계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서, 대학 재학생이 인식하는 

교수·학생 공중관계성 변수가 대학행사 등에 

대한 참여도 및 인지적 대학 만족도는 물론 궁

극적으로 대학이탈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PR학과 커뮤니케이션학 

차원에서 대학·학생 공중관계성의 가치를 살

피는 데 있어서 대학 조직의 주체인 교수 집단

과 학생 공중관계성이 대학 만족도 등 관계적 

결과에 미치는 인과성을 정량적으로 탐색한다

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

른 대학 간 경쟁이 심화하고 내부적으로는 핵심 

공중인 재학생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대학 조직

체의 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학생 공중관계

성 가치와 의미를 경험적으로 살핀다는 데 의의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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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1) 대학 PR과 교수·학생 공중관계성

대학교는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기업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학교 설립 목

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

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해야 하는 교육 

서비스 제공의 주체이자 공적인 속성을 가진 조

직체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2020). 조직체로

서 대학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정적 투자의 

대상이며 다수의 교직원과 재학생 및 연구 프로

젝트는 물론 상하수도 시스템과 캠퍼스 안전, 

전산시스템 보안 이슈 등을 관리해야 하는 경영 

조직체이다(Hall & Baker, 2003). 따라서 최근 

대학 PR은 OSPC모형(Organization-Situation-

Public-Communication Model)(박노일, 오현

정, 정지연, 2017)에 대입해 보면, 대학 조직체

(Organization)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보건 

위기 등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상황(Situation)

에서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 기부자 등 

다양한 공중들(Publics)과 함께 문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학 PR은 

대학이 조직체로서 급변하는 대내외 교육 환경

에서 핵심 공중인 학생 등 이해관계자들과 호혜

적인 관계성을 형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행

하는 지속적이며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학 PR 활동과 관련한 영국과 미국의 연구 

흐름을 보면, 1970~80년대에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 중심의 신입생 유치 활동 프로그램 등에 

치중하다가 1990년대부터는 재학생과의 호혜적

인 관계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Ghosh, Whipple, 

& Bryan, 2001). 학생을 가장 중요한 주 고객

(primary consumer)으로 간주하면서 신입생의 

입학등록부터 재학 기간 내내 학생 소비자의 기

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고등교육 서비스가 필요

함을 인식하고(Hill, 1995), 재학생의 등록 이탈

을 방지하기 위해 전공교육의 질과 학생 만족도

를 높이는 다각적인 프로그램과 전략적 접근을 

도입하기 시작했다(Elliott & Healy, 2001). 즉 

대학 PR이 단순히 대외적인 대학의 이미지와 

평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대학 이해

관계자를 아우르는 접근(campus‐wide approach)

을 강조한 것이다(Bruning & Ralston, 2001; 

Hall & Baker, 2003). 서구의 대학 PR 흐름은 

대학교를 일반 기업과 유사하게 전략적인 커뮤

니케이션과 경영관리가 필요한 조직체로 간주

하면서 대학 PR 우수성과 공중관계성의 가치를 

주목해 왔다. 

국내의 대학 PR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창기에

는 주로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홍보 또는 졸

업생이나 지역 기관으로부터 기부금 참여 등을 

위한 이미지 홍보에 주안점을 둔 경향이 컸다

(최석현, 김우희, 2007). 2000년대 초반까지도 

대학 홍보대사나 대변인, 사회 공헌, 퍼블리시

티, 대학 브랜드 광고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했

다. 이후 대학 PR의 수익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

구심, 그리고 대학교육 환경 변화와 함께 내부 

재학생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대학 내부의 학생 공중의 가치를 주목하기 시작

했다. 실제 대학 조직체와 유학생 관계성은 대

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물론 공공외교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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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었으며(이형민, 2015), 대학과 학생 관

계성이 긍정적일수록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

업 열의와 성취가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다(유선

욱·박혜영, 2016; 2018). 또한 학교가 제공하

는 전공교육 서비스의 질과 통학, 기숙사, 장학

금 등 교육 환경을 통제하고서도 학생 공중과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듣기, 말하기, 대화) 수

준은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을 매개로 궁극적

으로 대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등

장했다(박노일, 정지연, 진범섭, 2017). 

지금까지의 교수·학생 공중관계성 관련 선

행연구들은 전통적인 PR학에서 제시한 공중관

계성 지표를 준용하고 있다(박노일, 정지연, 진

범섭, 2017; 유선욱, 박혜영, 2016; 이형민, 

2015; Sung & Yang, 2009). 교수·학생 공중

관계성을 개인, 직업, 커뮤니티 관계성(personal, 

professional, community relationship dimension) 

등 다차원적인 스케일(Bruning & Ledingham, 

1999)을 동원하여 재학생의 이탈 가능성을 고찰

한 연구(Bruning & Ralston, 2001)가 대표적이

다. 또한 혼과 그루닉(Hon & Grunig, 1999)의 

공중관계성 측정 지표를 응용하여 플로리다 교

수·학생 공중관계성을 신뢰(trust), 상호통제

(control mutuality), 만족(satisfaction), 헌신

(commitment)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중관계성 하위 지표 중 관계적 신뢰와 만족성

이 중요한 요인임을 식별한 연구도 있다(Hon & 

Brunner, 2001). 대부분의 대학 PR 연구자들은 

조직체와 공중 간의 관계성이 실제로 조직 효과

성에 이바지한다는 선행연구의 흐름과 일반 조

직체-공중 관계성 측정 방식(Grunig, 2000; 

Grunig & Huang, 2001)을 쫓아 교수·학생 공중

관계성을 신뢰, 상호통제성, 헌신, 만족성 차원

으로 개념화하여 연구에 반영하고 있다.

2) 대학 조직과 교수·학생 공중관계성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 PR 관련 선행연구들

은 대학이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학생, 교수, 직

원,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중들과 연

결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학과 학생 간의 

공중관계성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최영훈과 성민정(2015)은 부산지역 대학생

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FGI)를 통해 대

학생의 캠퍼스 생활 중 상호작용과 관계성 인식

의 구체적인 대상은 교수진, 행정 직원, 학생회 

집단임을 식별하였으며, 나아가 대학인식의 핵

심은 ‘교수 집단’이라는 구성원임을 밝혔다. 논

리적으로 행정 직원은 학사, 입학, 도서관, 기숙

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과 기능이 있고, 총

학생회라는 구성체도 매년 교체되는 휘발성이 

강한 단체이기 때문에 재학생에게는 교육과 지

도라는 단일 미션을 가진 교수 집단이 대학인식

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공중이라는 것이다. 대학 

조직 입장에서 조직체와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행

동을 하는 집단이 핵심 공중(key public)이라면

(Gronstedt, 1997), 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비중

과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학생’ 집단이 대학 PR에 

있어서 제1 공중이며, 또 이들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 내부 공중은 

‘교수’ 집단이라는 것이다. 재학생의 대학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은 대학 조직체의 커

뮤니케이션 결과물이며 졸업 이후에도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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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이나 기부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Sung & Yang, 2009), 대학 PR 활동

에서 공중관계성 연구는 대학 조직의 핵심적인 

주체인 교수 집단과 학생들과의 공중관계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PR 관련 선행연구의 

대학·학생 공중관계성 개념의 측정은 비판의 

대상이다. 최영훈과 성민정(2015)은 대학 조직

이 다차원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중이 

상존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생 공

중관계성 척도를 대학 조직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단순하게 설문조사

를 통해 측정하여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을 개

념화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대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과 관계를 맺는 대

상에 대한 인식은 대학이라는 모호한 조직 자체

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자신들과 가장 접촉 빈

도가 많은 교수와 교우 등 대학 내 구성원에 대

한 인지, 정서 및 경험적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대학생이 대학이라는 

조직체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대학 조직 내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나 교육 서비스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는 연구(송홍준, 2016)와 

교수와 학생 간의 사적‧공적 커뮤니케이션이 교

수·학생 공중관계성 형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면(예, 최명일, 

2020), 모호한 대학 조직 중심의 교수·학생 공

중관계성이 아닌 대학교육의 주체이자 내부의 

핵심 공중인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성을 탐색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노일, 정지연, 그리고 진범섭(2017)은 또

한 대학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인 교수 집단

을 중심으로 교수·학생 공중관계성 개념을 정교

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

기도 했다. 최영훈과 성민정(2015)도 대학생에

게 절대적인 대학 조직 인식을 형성하는 데 핵

심적인 구성원이 교수진임을 지적한다. 특히 연

구자들은 학생들과 교수 집단 간의 관계성을 지

목하면서, 교수진의 ‘엄마’ 및 ‘멘토’ 역할 등과 

같은 세부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 유형은 ‘엄마’, 전문성을 

갖춘 인생 선배와 같은 ‘멘토’, 대학 평가 기준이

나 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맺어진 

‘직원’ 유형의 교수‧학생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속내를 알아주

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단

기적이고 도구적인 ‘직원’ 관계 유형이 아닌 인

생의 ‘멘토’는 물론 부모 역할에 준하는 ‘엄마’ 

관계를 기대한다. 

교육학 연구자들도 교수와 학생의 호의적인 

상호작용이 자기주도학습과 학업성취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김은경, 2005; 김희정, 2017; Leutwyler & 

Merki, 2009; Newman, 2002). 또한 대학생의 

교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

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수 관계의 친

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류윤석, 

2012) 등을 종합하면, 대학생이 대학교에서 교

수 집단인 ‘사람들’로부터 경험한 헌신, 신뢰, 

공동체적 관계성을 토대로 대학 조직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학생이 없는 대학은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재학생과 교수 간의 관계성 관리가 필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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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생 간 공중관계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대

학 조직체 내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 집단 간

의 공중관계성 변인을 주목하여 대학생활 만족

도나 재등록률 등을 계량적으로 살핀 연구를 찾

기란 쉽지 않다. 

한편, PR학에서 조직·공중관계성 개념이 조

직체 중심의 관계성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대학 

조직이 아닌 대학교육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교

수 집단을 중심으로 학생 공중과의 관계성을 살

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대학 PR 관

련 선행연구들이 대학 조직체를 기준으로 학생 

공중 간의 관계성의 영향력을 살펴 왔기 때문이

다(예, 박노일, 정지연, 진범섭, 2017; Sung & 

Yang, 2009). 그러나 애초에 PR학의 조직·공중

관계성은 대인 관계성(interpersonal relationships) 

연구를 토대로 개념화한 것이다(Watson & 

Noble, 2007). 실제 공중관계성이 PR의 핵심 

지표임을 강조한 퍼거슨(Ferguson, 1984)의 학

술발표 이후 다수의 PR학 연구자들은 대인관계

모형(model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과 관계형성의 역동성(relational dialectics)을 

조직·공중관계성 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Grunig & Huang, 2001; Ledingham, Bruning, 

Thomlison, & Lesko, 1997). 구체적으로 성공

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

요한 관계적 신뢰, 상호통제성, 헌신성, 만족성 

등을 조직·공중관계성 개념구성체(construct)

의 하위 지표로 조작화(operationalize)함으로

써(Hon & Grunig, 1999), 기업 등 조직체와 소

비자 공중 등과의 관계적 특질(quality)을 대인 

관계처럼 조직체의 관계성으로 살펴 왔다. 그래

서 조직·공중관계성 개념은 특정 공중(사람들)

이 상대방(parties)에 대해 갖는 대인적 관계성

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최영훈과 성민정(2015) 등이 지적한 대학·

학생 공중관계성 측정 대상의 모호성을 해결하

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조직의 주체인 

교수 집단을 중심으로 교육 소비자이자 대학의 

제1 공중인 ‘학생’과의 공중관계성을 살피는 것

은 전통적으로 PR 학자들이 주목한 대인 관계

성 및 조직·공중관계성 연구의 흐름과 궤를 같

이한다.

3) 재학생의 대학행사 참여도, 대학 만족도 
및 대학이탈 가능성 

선행연구들은 대학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재학생과 교수와의 

관계의 질이 대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강조한다.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란 다양한 경험의 그물망에 걸린 산물에 대한 

인지 또는 정서적 총합이기 때문에(Elliott & 

Healy, 2001; Sevier, 1996), 대학생의 성공적

인 대학교 생활 적응과 만족을 위해서는 전공교

육의 질과 더불어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선행적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교수

와 학생 공중 간의 신뢰적 관계성은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김

하나 외, 2020; 유선욱, 박혜영, 2016; 이숙정, 

2006; Bruning & Ralston, 2001), 교수의 학생

지도와 학생과의 친 성이 대학교육 만족도에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민상희, 손애리, 장사랑, 2020). 또한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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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수업 및 과제 활동과 대

학생활 만족도는 물론 개인적인 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김은경, 2005; 송윤정, 

조규판, 2016). 대학생이 자신의 대학을 친인척

에게 추천할 의지도 교수와의 개인적 상호작용

의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B. A. Browne, 

Kaldenberg, W. B. Browne, & Brown, 1998)

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생과 교수 간의 공중

관계성의 질은 대학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대학에 대한 심리적인 

소속감(belongingness)은 대학 PR 연구에서 중

요하다. 조직체가 핵심 구성원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성을 형성하면 할수록 공중의 충성도가 높

이진다(Coombs, 2001). 대학교 내 구성원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소속감은 대학에 대

한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Osterman, 2000). 류윤석(2012)의 연구를 보

면 교수 신뢰도의 하위 요인들(친 감,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력) 중에서 유독 친 감이라는 

관계적 변인만이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브루닝과 랄스톤

(Bruning & Ralston, 2001)은 교수·학생 공중

관계성을 동원하여 164명의 대학생의 재등록 

가능성(student retention)을 예측하는 데 있어

서 재학생과 교수진(faculty members) 관계성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대학교의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통해 형성한 재학생의 커뮤니티적 

관계성(community relationships)이 학생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캠퍼스 분위기(relaxed atmosphere)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소속감과 재등록 가능성

을 촉진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대학생들이 지각

하는 교수와의 심리적 관계성이 긍정적일수록 

대학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하고 

연쇄적으로 이어서 대학 충성도가 높아짐을 예

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강민채(2017)의 연

구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학업중단 의도와 역의 

관계를 갖는 대학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최상

위 결정 요인으로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대학 

만족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자신이 

속한 대학을 이탈할 가능성이나 충성도는 교수

와 학생 간 공중관계성이 대학 만족도를 경유하

여 대학이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이희정과 동료들(2018)은 대학생이 지

각하는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교내의 다양한 프

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소속감과 

대학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했다. 특히 대학생의 대학 만족도와 충성도

는 교내 구성원 간의 유대감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 주최의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도 수준

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대학 만족도와 충

성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희정 등(2018)은 대학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

하다고 강조한다. 대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대학 캠퍼스의 건물이

나 통학 혹은 평판 수준이 아니다(최명일, 

2020; 최영훈, 성민정, 2015). 이미 대학 현황

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입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면, 신입생의 

대학 입학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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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과 관계성의 질이 대학교의 공식적

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이는 대

학 전체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 나아가 대학

이탈 가능성을 낮추는 연결고리를 예측할 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대학행사 참여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대학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대학이탈 가능성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대학행사 참여도는 대학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 대학행사 참여도는 대학이탈 가능성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 대학 만족도는 대학이탈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7.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대학행사 참여도를 매

개하여 대학이탈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8.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만족도를 매개하여 대

학이탈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9.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대학행사 참여도와 만

족도를 순차 매개하여 대학이탈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학 및 대학 PR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정리하면, 추상적이고 모호한 대학 조직

체와의 관계가 아니라 재학생에게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인격화된 존재인 교수·학생 공중 

간의 관계성과 대학행사 참여도, 대학 만족도 

및 대학이탈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탐색할 필요

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대학생의 성별이나 인구

사회학적 속성이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Drew & Work, 1998), 

대학이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상호 간 교우관계의 영향(김하나 외, 2020), 대

학교에 대한 통학 불편과 동아리 활동 수준이 

대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석말숙, 조옥선, 

2016; 신혜숙, 김미현, 2018), 재학생의 기숙사 

입사 여부와 교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대학 

축제, 체육대회, 각종 프로그램 참여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대학 적응과 애호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희정, 이

한녕, 박성준, 2018) 등을 고려하면서, 교수·

학생 공중관계성이 대학행사 참여도와 대학 만

족도를 매개하여 대학이탈 가능성을 낮출 것이

라는 인과성을 정량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대학생의 대학이탈 가능성에 잠재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속성, 

교우관계, 교육서비스 환경(통학, 기숙사) 변인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수·학생 공중관계성

의 실체이며 핵심인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의 

가치를 심층적으로 살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까지 이러한 속성 변인들을 고려하여 교수와 대

학생의 관계성이 대학행사 참여도와 만족도는 

물론 대학이탈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체계적으로 살핀 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

을 고려하여 탐색적인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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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재학생의 

인구사회 속성, 기숙사 입사, 통학 불편, 교우관

계 변인을 고려했을 때, 대학행사 참여도와 대

학 만족도 및 대학이탈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5월 6

일부터 2주간 국내의 한 4년제 종합 사립대학의 

1~3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통상적으로 대학이탈 가능성은 신입생, 

그리고 타 대학 편입을 위해 4학기 과정을 수료

하는 시기인 2~3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4학년을 제외한 1~3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참여

도를 높이기 위해 성실한 응답자에게는 교내 카

페 음료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였으며, 설문 

웹사이트의 접속시간과 역질문 답변 현황을 필

터링함으로써 불성실한 답변자료 48개를 제거

하고 최종적으로 총 482명의 재학생 응답 자료를 

확보하였다(평균연령 M= 20.32, SD=1.694). 

구체적으로 본 연구 분석에 반영한 설문참여자

의 기초통계는 <Table 1>과 같다. 

2) 연구 변인 및 측정 방법

(1) 교수·학생 공중관계성, 대학행사 참여도, 대

학 만족도

대학 PR과 공중관계성 관련 선행연구들(박노

일, 정지연, 진범섭, 2017; 유선욱, 박혜영, 2016; 

이형민, 2015; 최명일, 2020)은 조직체-공중관

계성의 네 가지 핵심 항목들(trust, control 

mutuality, commitment, satisfaction)을 동원

하여 대학과 학생 공중 간의 관계성을 살피고 있

다. 반면 조직체 내부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 공중 

간의 관계성을 직접적으로 살핀 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영훈과 성민정

(2015)의 질적 연구에서 제안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교수·학생 공중관계성 지

표(관계적 신뢰, 상호통제성, 헌신성, 만족성)에 

Dimension Number(Person) Ratio(%)

Gender

Male 163 33.8

Female 319 66.2

Total 482 100.0

Student Classification

Freshman 213 44.2

Sophomore 166 34.4

Junior 103 21.4

Total 482 100.0

Dormitory Status

Entered 215 44.6

Not entered 267 55.4

Total 482 100.0

Table 1. Profile of Survey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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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교수

님들을 인간적으로 신뢰한다,’ ‘교수님들의 전문

성을 믿는다,’ ‘교수님들은 나를 진실하게 대한

다,’ ‘교수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

한다,’ ‘교수님들은 수업 운영방식을 변경할 때마

다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교수님들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위해 멘

토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전체적으로 대학교수

님들과의 관계가 불만족스럽다(r)’라는 7개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7점 척도

(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M(SD)=5.383(1.120), Cronbach’s α=.867).

대학행사 참여도는 이희정 등(2018)의 연구

에서 측정한 지표를 활용하여, ‘나는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자주 참여해 왔다,’ ‘나

는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관심 있는 특강이나 세

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대학

교 축제나 체육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려고 한

다.’는 세 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술한 

동일 형식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M(SD)=

4.771(1.486), Cronbach’s α=.920). 또한 대

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박노일과 동료들(2017)의 연구에서 활

용한 지표를 차용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항목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

다,’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

각한다,’ ‘나는 고교 후배들에게 우리 대학교 입

학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r),’ ‘전체적으로 나

는 우리 대학교에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네 개의 항목에 대해 7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M(SD)=4.592(1.230), Cronbach’s α=.919). 

(2) 대학이탈 가능성과 통제 변인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학이탈 가능성은 재

학생의 학업중단 의사와 대학생활 적응도를 살

핀 선행연구들(김수연, 2012; 신혜숙, 김미현, 

2018)을 토대로 대학교를 떠날 향후 의사에 관

련한 질문 항목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기

회가 되면 편입이나 재수를 통해 학교를 옮길 

것이다,’ ‘나는 다른 대학교에 편입이나 재수하

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 ‘아마도 나 

스스로 우리 대학교를 자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r)’라는 세 개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였

다. 이에 대한 응답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M(SD)=3.002(1.601), Cronbach’s α=.880).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교수·학생 공중관

계성이 대학이탈 가능성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

력을 살피기 위해, 통제변인으로 인구사회 속

성, 기숙사 입사, 통학 불편, 교우관계 변인을 

반영하였다. 인구사회 속성은 성별, 나이, 학년

을 반영하였고, 기숙사 입사는 현재 대학 기숙

사 입사 여부를 측정하여 더미 변인으로 반영하

였으며, 통학 불편은 단일 문항으로 ‘나는 우리 

대학교에 통학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로 측정하

였다(M(SD)=5.350(1.808). 재학생의 교우관계

는 대학생활의 안녕과 행복감과 관련한 선행연

구들(이한녕, 하정, 이희정, 2019; 이희정, 이한

녕, 박성준, 2018; 임원균, 2015)에서 활용한 학

생 상호 간의 유대관계 측정 지표를 차용하였

다. 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우리 대학교에는 나

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많다,’ ‘나는 대학교에

서 주로 혼자 밥을 먹는다(r),’ ‘전반적으로 나는 

대학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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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여 7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M(SD)=5.422(1.119), Cronbach’s α=.851). 

4. 분석 결과 

1)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의 대학행사 참여
도, 대학 만족도, 대학이탈 가능성 영향  

본 연구의 가설 1~3은 교수·학생 공중관계

성이 대학행사 참여도와 대학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및 대학이탈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예측

하고 있다. 가설 4~5는 대학행사 참여도가 대

학 만족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학이탈 

가능성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

하며, 가설 6은 대학 만족도가 대학이탈 가능성

을 낮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을 통해 교수·학생 공중관

계성의 대학행사 참여도, 대학 만족도, 대학이

탈 가능성에 미치는 전체적인 경로들의 통계적

인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이 대학행사 

참여도, 대학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대학

행사 참여도: B=.359, t=6.167, p<.001; 대학 

만족도: B=.460, t=11.251, p<.001). 반면 교

수·학생 공중관계성의 대학이탈 가능성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B=-.136, t=-1.872, p=.062). 대학행사 

참여도가 대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나

(B=.296, t=9.588, p<.001), 대학행사 참여도가 

대학이탈 가능성에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30, t=-.571, p=.568). 

대학 만족도는 대학이탈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다(B=-.309, 

t=-4.294, p<.001).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대학행사 참여를 촉진하고 대학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나, 교수·학생 공중관계성과 대학행사 

참여도가 재학생의 대학이탈 가능성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가설 1, 2, 4, 6은 채택되고 가설 

3, 5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가정한 매개 모형의 가설

들(7~9)을 검증하기 위해 헤이스(Hayes, 2018)

의 매크로(PROCESS macro, 5,000 bootstrap 

resamples)를 활용하여 교수·학생 공중관계

성으로부터 대학행사 참여도, 대학 만족도를 매

개하여 대학이탈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

Table 2. Effects of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on Students’ Participation in University Events, University Satisfaction, and Leaving

University (n=482)

Path B S.E. t-value p-value LLCI ULCI

Relationship

→ Participation .359 .058 6.167 .000 .245 .474

→ Satisfaction .460 .041 11.251 .000 .380 .540

→ Leaving University -.136 .073 -1.872 .062 -.278 .007

Participation 
→ Satisfaction .296 .031 9.588 .000 .235 .356

→ Leaving University -.030 .053 -.571 .568 -.135 .074

Satisfaction → Leaving University -.309 .072 -4.294 .000 -.451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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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따랐다. 우선 두 개의 

매개변인인 <대학행사 참여도> 및 <대학 만족

도>의 단독적인 매개효과(가설 7과 8)와 순차적

인 간접효과(가설 9)를 동시에 검증하였다. 

<Figur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수·학생 공

중관계성이 대학행사 참여도 변인을 단독으로 

매개하여 대학이탈 가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011, 

se=.020, 95% CI=-.048~.032). 따라서 가설 

7은 기각되었다. 반면 교수·학생 공중관계성

이 대학 만족도를 경유하여 대학이탈 가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142, se=.041, 95% CI=-.226~-.064). 

이에 가설 8은 채택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

가 가정한 교수·학생 공중관계성 변인으로부

터 대학행사 참여도와 대학 만족도를 경로를 거

쳐 대학이탈 가능성에 미치는 순차적인 매개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나타

나 가설 9는 채택되었다(B=-.033, se=.012, 

95% CI=.-061~-.012).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

수·학생 공중관계성이 직접적으로 재학생의 

1) 총 추정 값(total effect of X on Y)=-.322, se=.064, 95% 
CI=-.447~-.197)

대학이탈 가능성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대학 만

족도를 경유하여 대학이탈 가능성을 낮추는 간

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교수·학생 공중

관계성이 재학생의 공식적인 각종 대학행사에 

대한 참여도를 촉진하여 이를 통해 대학 만족도

가 제고되면 대학이탈 가능성은 역으로 줄어든

다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2) 통제변인과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의 대학
행사 참여도, 만족도, 이탈 가능성 영향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재학생의 인구사회 

속성, 기숙사 입사, 통학 불편, 교우관계 변인을 

고려했을 때,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이 대학행

사 참여도와 대학 만족도 및 대학이탈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동원하여 대학생

의 기본 속성(성별, 나이, 기숙사 입사)과 통학 

불편 및 교우관계 인식 변인을 고려한 가운데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이 대학행사 참여도, 대

학 만족도, 대학이탈 가능성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Figure 1. A Mediated Model of University Event Participation and University Satisfaction on the Impact of the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on the Possibility of Students Leaving Universi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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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을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의 나이, 기

숙사 입사, 교우관계 변인들이 대학행사 참여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어리며(연령: β=-.147, p<.05), 기숙사에 입

사했고(기숙사 입사: β=.286, p<.001) 대학교 

내 선후배나 동료 관계가 좋을수록(교우관계: 

β=.225, p<.001) 대학행사 참여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통학의 불편성 

정도와 대학의 공식적인 행사 참여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인과성을 나타내지 않았다(통학 불

편: β=.026, p=ns). 최종적으로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통제변인을 고려하고서도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성이 긍정적이면 공식적인 대학

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

수·학생 공중관계성: β=.087, p<.05). 

두 번째 대학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반영한 

회귀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재학생의 성별, 

나이, 학년, 기숙사 입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으나,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학 만족도는 낮아지고(통학 불편: β=-.092, 

p<.01) 대학 동료 및 선후배 관계가 좋으면 대학 

만족도가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인 관계를 나타냈다(교우관계: β=.154, p<.001).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인구통계 변인, 기숙사 입

사, 통학 불편, 교우관계 정도를 고려했을 때, 

교수·학생 공중관계성과 공식적인 대학행사 

참여도는 대학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교수·학생 공중관계

성: β=.326, p<.001; 대학행사 참여도: β=.240, 

p<.001). 이는 통제변인을 함께 살펴도 교수와 

재학생 간의 관계적 신뢰와 커뮤니티적 유대관

계의 질인 공중관계성이 재학생의 적극적인 공

식 대학행사 참여도와 함께 대학 만족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제시

한다. 

대학이탈 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반영한 세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을 보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을 이탈할 가능성은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통학 불편: β=.114, p<.01)와 대학

교 선후배나 동료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통

Table 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for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Leaving University (n=482)

변 인
University Event Participation University Satisfaction Leaving University

β t 값 β t 값 β t 값

Gender(Male) .078 1.861 -.023 -.610 -.015 -.314

Age -.147 -2.501* .064 1.187 -.064 -.984

Student Classification(High) .044 .803 -.055 -1.096 -.024 -.388

Dormitory(Entered) .286 7.548*** -.003 -.070 .035 .791

Inconvenience in Commuting .026 .686 -.092 -2.635** .114 2.685**

Friendship among Students .225 5.658*** .154 4.143*** -.309 -6.718***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087 2.087* .326 8.614*** -.056 -1.129

University Event Participation  .240 5.753*** -.043 -.829

University Satisfaction -.182 -3.254***

R 2 .348***  .464*** .211***

주. 1. β =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2.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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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성을 나타냈다(교우관

계: β=-.309, p<.001). 아울러 교수·학생 공

중관계성과 대학행사 참여도 변인들은 대학 만

족도를 함께 투입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지지만, 대학 만족도 변인은 대학이

탈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교수·학생 공중관계

성: β=-.056, p=ns; 대학행사 참여도: β=-.043, 

p=ns; 대학 만족도: β=-.182, p<.001). 이는 

재학생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통학 불편 및 교

우관계 변인들을 통제하고서도 교수·학생 공

중관계성과 대학행사 참여도가 대학 만족도를 

경유하여 대학이탈 가능성을 낮추는 간접효과

의 존재를 암시한다. 이러한 매개 모형을 통계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벨검증(Sobel test)을 

토대로(Preacher & Hayes, 2004) 탐색적인 추

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재학생의 성별, 나이, 학년, 기숙사 

입사, 통학 불편, 교우관계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고서도,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대학

행사 참여도를 통해 대학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sobel test 값=1.962, 

p<.05). 또한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대학 만

족도를 통해 대학이탈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sobel test 값

=-3.048, p<.01). 대학행사 참여도 또한 대학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대학이탈 가능성을 낮추

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sobel test 값=-2.819, p<.01). 이러한 분석 결

과는 앞선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이 대학행사 

참여도 및 만족도를 경유하여 대학이탈 가능성

에 미치는 순차 매개 모형의 검증결과가 재학생

의 인구통계 변인, 통학 불편, 교우관계를 고려

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

를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한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령인구의 급감과 대학 간 경쟁이 

심화하는 대학 위기 상황에서 교수·학생 공중

관계성과 재학생의 대학이탈 가능성을 탐색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 조직의 PR 커뮤

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들은 재학생과 교수 등 

대학 조직 구성원들과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성

이 대학 조직체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박노일, 정지

연, 진범섭, 2017; 최명일, 2020). 본 연구는 교

수와 학생 간 공중관계성이 대학행사 참여도와 

대학 만족도는 물론 잠재적인 대학이탈 가능성

에 어떠한 인과성을 갖는지를 정량적으로 탐색

Table 4. Mediated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n the Causality between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s and Students 

University Leaving (n=482)

Mediation Model z-score S.E. p-value

Relationship → Participation → Satisfaction 1.962 .011 .049

Relationship → Satisfaction → Leaving University -3.048 .029 .002

Participation → Satisfaction → Leaving University -2.819 .016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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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재학생의 대학인

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 변인과 기

숙사 입사, 통학 불편 및 교우관계 등을 고려하

면서 교수와 학생 간 공중관계성의 가치를 고찰

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한 4년제 

종합사립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집한 482명의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생 간의 공중관계성은 재학생

의 대학행사 참여도와 대학 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대학 만족도를 매개하여 대학이

탈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나아가 

대학 참여도와 대학 만족도를 매개하여 대학이

탈 가능성을 억제하는 선행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조직체와 유학생 공중관계성이 대

학평가와 공공외교적 효과가 있기도 하고(이형

민, 2015),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이 대학 만족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노일, 

정지연, 진범섭, 2017), 학생과 교수진(faculty 

members)의 커뮤니티적 관계성이 대학생 재

등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runing & 

Ralston, 2001) 등의 흐름과 유사한 결과를 나

타냈다. 흥미로운 점은 교수·학생 공중관계성

이 직접적으로 대학이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이탈 가능성을 낮추

는 선행 변인은 대학 만족도이며, 대학 만족도

에 교수·학생 공중관계성과 대학행사 참여도 

수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립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수와 학생 간의 공중관계성이 

호의적이더라도 재학생이 대학을 떠날 가능성

을 단선적으로 낮추지는 못하지만, 대학에서 주

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참여 수준 및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변인들을 매개하

여 대학이탈 가능성을 낮춘다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재학생의 대학 인식과 이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인 재학생의 성별, 

나이, 학년, 기숙사 입사, 통학 불편, 교우 관계

성을 고려하고서도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은 

대학행사 참여도를 매개하여 대학 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행사 참여도는 대학 

만족도를 매개로 대학이탈 가능성을 낮추는 영

향을 유의미하게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생의 대학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을 통제하고서도 본 연구의 가설대로 

대학 조직의 핵심 공중인 ‘교수’와 ‘학생’ 집단의 

실체적인 공중관계성이 재학생들에게 교내의 

공식적인 행사 참여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경험

된 대학 만족도 인식이 잠재적인 대학이탈 가능

성을 억제한다는 경로 모형을 검증해 냈다. 특

히 재학생의 성별이나 나이, 학년, 기숙사 입사 

여부, 통학의 불편함을 인식하는 정도, 그리고 

선후배나 동료 간의 인간적 관계의 질이 대학생

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서,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이 

대학행사 참여도와 대학 만족도를 매개하여 대

학이탈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식별한 본 연구

의 결과는 대학 PR 차원에서 내부 공중 간의 관

계성을 집중적으로 탐색할 토대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대학 교수진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멘토링 역할 수행은 교

수와 학생 간의 라포(rapport)를 형성함으로써 

대학행사 참여도와 만족도를 경유하여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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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학이탈 가능성을 억제하는 중요한 선행 요

소임을 확인하였다. 최영훈과 성민정(2015)이 

초점 집단 인터뷰를 통해 밝힌 대로 대학생의 

대학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학생

과 교수와의 관계성과 동료 선후배 등 캠퍼스 

내의 교우관계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공중관계성 인식의 대상이 ‘사람’임을 경

험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대학 PR 차원에서는 

제1 공중인 재학생과 교수라는 사람들 간의 관

계성의 질을 직접적으로 살필 필요성을 제시한

다. 이는 앞으로 대학 조직체 중심의 대학·학

생 간 관계성 개념을 세분화하여 살피거나 대학 

PR에서 공중관계성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한편, 교수·학생 공중관계성과 함께 교우관

계 변인이 대학행사 참여도와 대학 만족도 및 

대학이탈 가능성 모두에 상수처럼 지배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 조직의 PR 커뮤니케이션 실무 차원에서 

대학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성을 촉진하고, 학생

들 간의 교류와 연대를 확장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우선 교수진이 전공교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겸비하고, 재학생에게는 멘

토와 ‘부모’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

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통상적인 교수와 

학생 간의 의무적인 면담 수준을 넘어선 관계성

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진과 학생 간의 공개 간담회는 물론 

교수와 학생 소그룹이 함께하는 비교과 활동이

나 게릴라성 이벤트 개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실무자들은 이희정 등(이희정, 이한

녕, 박성준, 2018)의 연구처럼 대학생 간의 유

대감을 촉진할 수 있는 대학 주최의 각종 프로

그램 참여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대학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학년이면서 기숙사에 입사한 상

태이며 동료 선후배 간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일

수록 대학행사 참여도가 높고 또 이러한 참여도

는 대학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탈 가능

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하여 교수·학

생 공중관계성과 교우관계 개선을 통해 대학행

사 참여도를 높이는 대학 PR 프로그래밍의 정

교화가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대학 PR의 관점에서 대

학 생존과 직결된 재학생 충원율 문제를 단기적 

처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학생을 제1 공중으

로 간주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상

정할 뿐만 아니라 학생 공중과 관계를 맺는 주

체인 교수진의 역할에 대한 실무적 지원이 필요

함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대

학·학생 공중관계성 변인에 대한 측정에 있어

서 교수·학생 공중관계성도 함께 고려해야 대

학 PR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교수·학생 공중관계

성이 재학생의 대학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변인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중요한 독립변

인이자 실무적으로도 도달해야만 하는 핵심지

표(KPI)가 됨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한 교수와 학생 간의 양질의 공중관계성을 확보

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과 학생 간의 교우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대학행사 및 프로그램의 기획과 

참여 유도가 대학 만족도와 대학이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대학 PR 실무자들이 주목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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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생존하

기 위해서는 전공교육의 질 제고 전략과 함께, 

교수와 학생 공중 간의 관계성과 학생 상호 간

의 유대감을 촉진할 수 있는 연결과 만남의 폭

과 도를 높이는 통합적인 접근과 정교한 추진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한편 이 연구의 표본이 된 대학교는 2019년 

기준 전체 4년제 대학교의 평균 충원율(97%)과 

동일한 수준을 가진 대학교(제2주기 대학기관

평가인증 평가지표)로서, 국내 4년제 대학교 모

집단의 모평균(재학생충원율) 값을 가진 대학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재

학생의 이탈과 충원 정도의 편차가 존재할 수밖

에 없는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면, 대학교 신입

생 및 재학생 충원율 문제가 절박한 지방사립대

나 그 반대의 상황인 서울 소재 유명 대학교 등

에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본 연

구가 밝힌 교수·학생 공중관계성의 대학이탈 

가능성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효과를 살피는 

데 있어서 대학교의 내재적 특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교수진의 전공교육의 

질, 학사관리시스템, 학생지원체계, 대학문화, 

대학 평판 수준 및 대학교의 지리적 위치 등을 

대학이탈 가능성에 입체적으로 대입해 보는 종

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

의 종속변인인 대학이탈 가능성 또한 재학생 본

인이 판단하는 이탈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

식이 아니라 실제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재

수를 시작한 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대학이탈 동

기를 파악하면서 대학·학생 및 교수·학생 공

중관계성, 교우관계, 교육의 질, 대학 평판, 캠

퍼스 시설과 환경 등을 함께 살핌으로써 대학교

와 학생 공중 간의 관계성 가치를 더욱 풍부하

게 논하는 연구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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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sharp de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adults in the South Korean 
population, universities practitioners are struggling to prevent students from 

leaving their universities prematurely. In terms of university public relations(P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groups on 
students' participation in university events, university satisfaction, and the likelihood of 
students leaving university. Analysis of data collected from 482 students at a four-year 
university in South Korea revealed that the public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professors and stud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owering the likelihood of students 
leaving the university through students' participation in university events and satisfaction
variables. In particular, the public relationships showed a negative causal effect on the 
likelihood of students leaving university even in conditions of controlling gender, age, 
student classification, living in a dormitory, inconvenience in commuting, and the quality 
of friendships among students on the campus. Illuminating professors and students as 
important publics in university organizations at the PR level, this research suggests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university P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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